
화장품 원가부담 "가중"
환율변동으로 환자손 부담 심화 … 경영난 심각

엔화를 비롯한 독일 마르크화(DM), 프랑스 프랑화(FFR) 등의 환율이 날개단듯 치솟고 있어 국내

수입제품사들과 화장품원료 수입기업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런 급격한 활율변동으로 각 수입기업들마다 환차손부담이 심화돼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어 영업력이나 재무구조가 빈약한 기업들의 경우 상당수가 도산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

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엔화의 경우 9 4년1 2월 전신환

매도율이 1 0 0엔당 7 9 5 . 4 2원이던 것이 9 5년 1월에

는 7 9 6 . 3 9원, 2월에는 8 1 4 . 3 2억원으로 상승했으

며 3월말에는 8 6 7 .4 2원으로 무려 5 3원이 올랐고

4월말에는 9 3 4 . 3 7원으로 치솟아 지난 1 2월말 대

비 1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마르크화도 만만치 않은데 9 4년 1 2월말 1마

르크당 5 1 2 . 0 5원 이 었으나 9 5년들어 계속 상승,

4월말 5 6 5 . 0 1원으로 1 2월말대비 1 0 . 4 %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 프랑화도 1프랑당

1 4 8 . 9 6원( 9 4 . 1 2월말)이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1 5 8 . 2 8원으로 6.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달러화의 경우 하락세를 거듭해 9 4년 1 2월말 1달러당 7 9 1 . 8 0원 하던 것이 9 5년 1월엔

7 8 9 . 8 0원, 2월 789.10, 3월 7 7 4 .5 0원으로 하향곡선을 계속해 4월말 현재 7 6 7 . 4 0원으로 9 4년1 2월

말 대비 - 3 . 1 %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국 및 결제화폐에 따라 수입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국내 수입기업들의 수출국에

대한 대금결제방법은 은행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양자간 어음거래(보통 3개월)와 은행 신용장

개설을 통한 3개월 후 결제, 그리고 제품의 국내도착 즉시 대금지불하는 방법 등 대략 3가지로 나눠

지는데 대금지불은 지불시점의 환율에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불방식에 있어 국내 도착즉시 대금을 지불할 경우(주문에서 제품도착까지 약 2 0일간 소요)

환차손의 부담은 적으나 영업을 통한 자금회전 기간이 없어 자금난에 직면할 경우가 있으며 3개월

후 결제의 경우 영업활동을 통해 결제대금을 마련할 수 있으나 그만큼 환차손을 입을 우려가 많아

수입기업들은 이러지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료 수입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으로 부터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원료기업들은 엔화의

상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반면 오퍼 전문기업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실정인데 이

는 마진을 엔화로 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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